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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금속노조 가입하니 출근이 즐겁습니다”
경주지부 현대성우쏠라이트지회 설립 … 15년 장기집권 기업노조 해산 쾌거

 

금속노조와 각 지부의 

공단 조직화 사업이 성

과를 내고 있다. 지난해 

9월 크린팩토메이션 노

동자들이 지회를 세우고 

경기지부에 가입한 데 

이어서, 11월 말 일진하

이솔루스 노동자들이 지

회를 건설하고 전북지부

에 가입했고, 11월 말 현

대성우쏠라이트 노동자

들이 지회를 설립하고 경주지부에 

가입했다.

금속노조 경주지부 현대성우쏠라

이트지회는 지난해 2월 민주노조설

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해 현장 조직화

에 나섰다. 11월 27일 15명 지회 가

입으로 시작해서, 11월 29일 조합원 

171명이 과반노조 상태에서 설립총

회를 열었다. 29일 총회일 오전에 가

입 대상 노동자의 2/3가 지회에 가입

했다.

지회 조합원들은 총회를 통해 지

회규칙을 제정하고, 김환철 지회장, 

정기화 수석부지회장, 김정대 부지회

장, 남호찬 사무장 등 지회 임원을 

선출했다.

12월 1일 현장 조합원 대부분이 

금속노조 지회에 가입하면서 기존 

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해산하고 지

회에 조합비를 양도했다.

지회는 총회 직후 사측에 실무교

섭을 요청했고, 11월 30일 실무교섭

을 시작해 12월 2일 3차 교섭에서 

금속노조 인정, 불이익금지, 조합사

무실 제공, 전임자 인정, 조합비 일

괄 공제,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금속

노조 기본협약서에 합의했다. 지회는 

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22

년 임금교섭에 나설 예정이며, 각종 

위원회 노·사 실무 협의, 대의원 선

거 등을 진행하고 있다.

김환철 지회장은 금속노조 가입 

계기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 위원장

의 독재, 비위행위, 임금·단체협약 

등 교섭 밀실야합, 주간연속 2교대제 

요구, 임금체계 불만 등을 들었다.

김환철 지회장은 조합원들이 민주

노조에 대한 열망, 한국노총에 대한 

불만, 기업노조에 대한 불신감을 동

시에 표출하면서 압도적 가결로 금

속노조로 가입했다고 밝혔다.

김환철 지회장은 “현장에 생동감

이 살아났다. 조합원들이 출근이 즐

겁고,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맛 

난다고 한다”라면서 “지회 설립 

전에는 출근과 동시에 

스트레스가 쌓였는데, 지

금은 코로나 확진돼도 

출근하고 싶다고 할 정

도로 일터 분위기가 밝

다”라고 귀띔했다.

김환철 지회장은 “지

회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

충분히 듣기 위해 현장

순회, 소식지 발행, 게시

판 운영 등을 실천할 계

획이다”라며 “이전 노조 시절에 

불합리한 배치전환, 불이익 처우를 

참기만 했다. 이제 지회의 단결한 힘

과 민주노조 절차·방식으로 조합원

들의 권리와 안전을 최대한 쟁취하

겠다”라고 약속했다.

김환철 지회장은 “현대성우쏠라

이트 계열 자회사에도 민주노조 바

람이 불었으면 한다”라며 “금속노

동자들이 미조직 사업장 조직에 관

한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한다. 현대

성우쏠라이트지회 조합원들이 언제

나 연대하겠다”라고 결의했다.

현대성우쏠라이트는 경주시 건천

읍에 공장이 있다. 자동차용 배터리

를 주로 만들어 납품하고, 현대차·

기아차 배터리 점유율 1위 회사다. 

산업용, 농업용, 선박용 배터리도 만

들고 자동차부품으로 사업영역을 확

장하고 있다. 현대성우홀딩스 산하에 

현대성우쏠라이트, 현대성우캐스팅, 

현대성우신소재 등 계열사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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